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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의 인생에 변화를 주었는가?   16-10-26a

뉴욕에 학생들을 무척 사랑하는 고등학고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학기말이 거의 닥아온 어느날 선생님은 학생 한사람 한사람씩 앞으로 나오라고 한 후에 각 한생의 독특한 점을 들어 그 학생이 선새님의 인생에 좋은 변화를 주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누구의 인생에 변화를 주었는가?” 라고 금색으로 글씨가 적힌 예쁜 푸른색 리본을 가슴에 달아주었습니다. 그 반에 있는 모든 학생에게 독특한 칭찬을 해주고  같은 리본을 일일이 달아주었습니다. 그런 후에 각 학생에게 리본을 세개씩 주면서 각자는 감사를 표시하고 싶은 사람을 찾아가서 칭찬과 감사를 표시하고 리본을 달아주라고 말했습니다. 리본을 달아주고난 후에 그 사람에게 나머지 두개의 리본을 주면서 그도 역시 누군가를 찾아가서 리본을 달아주라는 부탁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행동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일주일 후에 검토를 하자고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푸른 리본을 가슴에 단 한 학생은 한 회사의 중역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역이 그 학생의 진로를 결정하는 일에 큰 도움을 주어서 고맙다고 말한 후 학생의 인생에 큰 변화를 준 그 중역에게 리본을 달아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중역은 놀란듯 했지만 약간의 감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 학생은 중역에게 리본을 달아준 후에 두개의 리본을 주면서 역시 그 중역도 다른 누군가를 찾아가서 칭찬을 하고 리본을 달아주라고 했습니다.


리본을 가슴에 받아 달은 그 중역은 자기에 회사의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그 사장은 항상 짜증을 잘 내는 사장이었습니다. 중역이 사장에게 가서 그 동안 좋은 지도력을 발휘하여 자기를 잘 인도해준 데에 대하여 감사한다고 사장에게 말했습니다. 모두다 자기를 싫어하는 줄로 알고 있던 사장은 기대하지 않았던 창찬을 받고 무척 가뻐했습니다. 중역은 자기에게 사장이 큰 변화를 주었기 때문에 푸른 리본을 달아주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사장은 감사한 마음으로 그 리본을 가슴에 달았습니다. 중역은 나머지 한개의 리본을 사장에게  주면서 누군가를 찾아가서 칭찬을 해주고 그 리본을 달아줄 수 있겠는가고 물었습니다. 사장은 그렇게 하겠노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리본 한개를 가슴에 달고 또 한개를 얻어들고 집으로 오던 사장은 누구에게 그 리본을 달아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열네살 난 아들에게 그 리본을 달아주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사장은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을 앞에 앉히고 아버지는 그 동안 짜증이나 내고 무뚝뚝했던 아버지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잘 참아준 아들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좋은 아들을 둔 덕분에 아버지는 큰 변화를 얻었다고 하면서 아들을 포옹해주었습니다. 그런 후에 아버지는 아들에게 진지하게말했습니다.


“아들아, 오늘 나는 좋은 리본을 받아 달았다. 그리고 같은 리본을 가장 고마운 사람에게 달아줄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왔다. 집으로 오면서 차 속에서 곰곰히 생각을 해보았는데 아무래도 내가 이 리본을 달아줄 사람은 나의 귀중한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리 오너라. 내가 이 리본을 너에게 달아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자 아들은 심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심하게 우는 아들의 모습을 일찍이 본 적이 없었던 아버지는 아들에게 무슨 영문인지를 물었습니다. 눈물을 흐리면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저에게 관심을 전혀 갖고 있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한테서 칭찬을 받아본 적도 없었고 성적표를 가져올 때마다 심한 꾸중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서를 썼습니다. 오늘 밤 부모님이 잠드신 후에 자살을 하려고 결심을 했었습니다. 이제 제가 알마나 경솔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층에 가보시면 제 책상위에  유서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층에 가보니 정말 아들의 유서가 있었습니다. 그 유서에는 분노와 좌절로 가득한 원망의 문구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하마터면 귀중한 아들을 잃을뻔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칭찬, 감사, 그리고 사랑은 자주 기회가 있을 때마다 표현을 해야 한다는 교훈을 지금 드린 이야기가 전해주었다고 봅니다.  끝  



